신지애, KLPGA 명예의 전당 20포인트 남아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신지애(21,미래에셋)가 지난주 ‘웨그먼스 LPGA’에서 우승하며 KLPGA 명예의 전당 헌액 조건인 100포인트에 20포인트 모자란 80포인트를 채웠다고 밝혔다. 이것은 해외 정규대회에서 우승했을 경우 2포인트를 부여한다는 KLPGA 명예의 전당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하며 누적 합계 78포인트를 얻었던 신지애는 이번 우승으로 2포인트 추가하며 80포인트를 획득했다. KLPGA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 위해서는 불과 20포인트만 남겨 놓고 있어 입회 조건을 언제 충족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KLPGA 명예의 전당 포인트를 쌓기는 미국보다 더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USLPGA의 경우는 투어생활을 10년간 한 선수가 27포인트의 명예의 전당 포인트를 획득해야만 헌액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USLPGA투어 정규대회에서 우승하면 1포인트를 획득하고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2포인트를 획득한다. 또한 최저타수상인 베어트로피를 수상하거나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면 각각 1포인트씩 얻게 된다. 
결국 27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회 정도의 우승과 2회 정도의 메이저대회 우승, 그리고 3회 정도의 올해의 선수상이나 베어트로피를 수상하면 된다는 결론이다. 

반면 KLPGA에서는 입회 10년이 지난 선수가 100포인트를 채워야만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다. 국내외 정규대회에서 우승하면 2포인트, 메이저대회(해외포함)에서 우승하면 4포인트를 획득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대상이나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면 4포인트가 주어진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져본다면 국내외 정규대회에서 50승을 거둬야만 KLPG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는 것이다. 
물론 최저타수상이나 신인상 등도 2포인트가 부여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국내 정규투어에 참가할 경우 1포인트가 주어지는 점도 있지만 미국보다 비교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KLPGA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사람은 구옥희(53,김영주골프)와 박세리(32) 단 두 명뿐이다. ‘프로 24년차’ 고우순(45)이 89포인트를 획득하고 있고 ‘프로 13년차’ 김미현(32,KT)이 53포인트를 획득 중이다. 따라서 ‘프로 4년차’ 신지애가 80포인트를 획득했다는 것은 유일무이한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80포인트를 기록중인 신지애가 남은 국내외 대회에서 5승(10포인트) 정도만 더 추가하고 USLPGA 올해의 선수상(4포인트)과 신인상(2포인트), 그리고 KLPGA 국외 대상(4포인트) 등을 수상하게 된다면 올해 안에 100포인트를 채우고 헌액 조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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